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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6. 11.(목)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법무부 등,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위반 사범 범죄인인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11.(목)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남, 37세, 2017. 일본으로 출국, 2022. 일본 귀화)

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습니다.

A는 2015.~2022.경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의 중앙기관으로서 2024. 1.경 검찰·

경찰의 요청을 받고* 즉시 사건·법리 검토에 착수하고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2026. 3.~6.경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음으로써 A를 국내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인인도 가능성에 대해 쌍방가벌성의 원칙 등 다각적인 

법리 검토 수행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 과정 전반

에서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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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경에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법무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일본 현지에 출장하여, 일본 당국이 A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

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입니다. 또한,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향후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는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A와 관련된 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관한 수사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사건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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